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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대학이있다고하자. 그대학출

신이아니면교수를할수도없고교직

원도될수없으며학과장이나학장, 총

장또는이사나원장이될수없다하자.

그런 대학이 지구촌에 존재할 수 있을

까?

존재할 수도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

런데 그런 곳이 존재한다. 그것도 불교

의대표종단인조계종의큰사찰에버

젓이존재한다. 

그 사찰의 출신 승려가 아니면 승가

대학의 총장도, 율원장도, 선원장도 될

수없다. 주지며조실이며방장또한될

수없다. 

문중(門中)이라는 이름의 튼튼한 뿌

리가해방이후조계종단에는흔들림없

이 그 세력을 키워왔다. 자비문중하면

불교 종단을 떠올릴 만큼 불교는 트인

종교요, 열린종교요, 벽이없는종교이

다. 거기다가 세속의 애착도 저버리고

부모와형제의정마저멀리하고떠나오

신스님들이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출가(出家) 이후

문중의그늘에안주(安住)한다. 파벌비

슷하게말뚝을박고울타리를겹겹이친

다. 하여우리절우리스님으로끼리끼

리세력을굳히려한다면지극히세속적

인희극이아닐수없을터이다. 불교의

육화(六和) 정신과원효의화쟁(和爭) 사

상에도어긋나는행위일테니까. 

불교는 열려 있으나 사찰은 닫혀 있

다. 

부처님은진리의상징으로큰스승님

이 분명하나, 종단의 승려들은 졸아든

모습으로 나날이 세속화 되어가고 있

다. 물론 종단에는 스승으로 만인이 모

실만한선지식도많고문중에자유로운

수행승도많은게사실이다. 

종단의미래를염려하여개혁의목소

리를높이는실천하는승려들도숱하게

많이널려있다. 그러긴하나문중사찰

의보호담장이너무견고하고철옹성처

럼 튼튼하다. 그러나 할 말은 해야 한

다. 

제발이지문중을보호하는빗장이하

루속히열리기를. 하여, 내절네절가

리지말고열린교육으로인재를육성해

부처님의가르침에부끄러움이없는그

런종단, 그런사찰이되기를.

한국불교는 神불교인가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이다. 부처는

깨달은사람을의미한다. 

그러므로불교는진리를깨달은부처

님의가르침을가르치고실천하는종교

임이분명하다. 

그런데한국불교의현주소는부처님

의 가르침보다는 의식(儀式)불교로 크

게기울고있다. 스님의설법내용이경

전 중심으로 짜여야 한다. 그런데도 전

설따라삼천리같은영험설화쪽으로

쏠리고있다. 

사찰의법당은무당의불당과는다른

것이다. 법당에서는 향내 나는 설법이

끊임없이울려퍼져야한다.

그런데도 한국불교의 스님들은 세계

17개국 불교를 신행하는 나라 중 목탁

치는챔피언자리를굳건히지켜오고있

다. 

불교에는 구원을 약속해주는 메시아

가없다. 

깨달음에이르게하는가르침이있을

뿐. 부처님은 스승이요, 불교도들은 그

의제자일뿐이다. 

불교에는 섬겨야 할 신(神)이 없는데

도, 사찰의 현주소에는 섬겨야 할 신도

많고, 영험있는 불보살도 부지기수로

널려있다. 

세계의종교를크게두가지로분류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일체유신조(一切唯

神造)의 종교요, 또 하나는 일체유심조

(一切唯心造)의종교다. 

불교는 깨달음을 추구하는 종교로서

후자쪽이다. 

하물며스님들이신과인간사이를연

결해 주는 메신저일 수 없고, 길흉화복

을 해결하는 구세주일 수 없는 것이다.

목탁치는농도에따라서액운이소멸되

고소원이이루어질수없는것이다. 더

욱이 돈에 의해 목탁치는 시간이 짧고

길어진다면, 이것은 숫제 순수 신앙이

아닌거래신앙으로막내려야할연극

이다. 

마치 대리운전하듯돈받고대신목

탁을치며기도한다면그것은효험도약

효도더디올난세스에불과하다. 

한국불교는 신(神)불교는 아니어야

한다. 떳떳하고 당당하게 열린 진리의

세계로, 부처님 가르침 중심 불교로 와

야한다. 

賤한 것은 누구인가

붓다설법가운데서다시두세개의경전

을 열거해 볼까 한다. 그 하나는‘경집(經

集·Suttanipata)’속에기록되어있는〈천

민경(賤民經)〉이라는제목이붙은경전이다.

그것은붓다가기원정사(祇園精舍)에있

었던때의일이다. 평상시처럼이른아침에

의발(衣鉢)을 정리하고슈라바아스티(사위

성)의 거리에 들어가서 어떤 집 앞에 그는

발길을멈추었다. 그것은어느바라문(婆羅

門)의집이었으며집안에서는이제막신화

(神火)를 켜며공양(供養)의 물건을바치려

는때였다.

“사문(沙門)이여, 멈추어라. 천(賤)한 자

여, 멈추어라. 이신성(神聖)한장소에가까

이오면안되느니라.”

그것은이새로운길을설명하는사문이

제단(祭壇)에 접근하는 것을 더러운 일로

생각한그바라문의노여운음성이었다. 그

러나붓다는온화한얼굴색을조금도변하

지않으면서낮은목소리로이바라문에게

물었다.

“바라문이여, 그러면 천한 사람이란 누

구인가? 어떻게하여사람은천한자가되

는가?”

이러한 질문을 받은 바라문은 생각하여

보니이런문제를심각하게생각해본일은

여태까지 없었던 것 같았다. 그래서 그는

‘원컨대, 사문이여 나를 위해서 설명하여

주시오’하면서 간청하였다. 그때 붓다가

그를위해서‘천한자는누구인가’에관해

서또‘어떻게하여사람은천한자가되는

가’에관해서말한것을이경전은서른일

곱가지의게(偈)로써기록하고있다.

그설명은매우구체적인예로써이루어

져있다. 사견(邪見)을품는자나아첨의마

음이있는자도천한자의예로써설명되어

있다. 모든생명에대해서자애(慈愛)의마

음이 없는 자도 천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자기는부유(富裕)하게살면서도늙은부모

를공경하지않는자도천한자라고말하고

있다. 또 진실한 성자(聖者)가 아니면서도

거짓으로성자라고공언(公言)한다면그것

은가장천한것이라고도설명되어있다.

이렇게여러가지의구체적인예를들어

서상대방의생각이차츰정돈되었을때그

때비로소붓다는이러한사례(事例)에일관

하는원리를제시한다. 그원리는잘알려진

다음과같은게(偈)로써표현되어있다.

사람은그출생에따라서
천한자가되는것은아니다.
또그출생에따라서
성(聖)스러운자가되는것도아니다.
사람은그업(業, Karma, 행위)에따라서
천한자가되며
또그업에따라서
성스러운자가되는것이다.

이 게(偈)가 말하는 바는 소극적으로는

종래의 바라문적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었

다. 바라문의전통적인견해에의하면모든

인간의모습은그출생에따라서결정되는

것이라고생각되었다. 바라문의올바른계

보(系譜)를 등에 업고 태어난 자는 나면서

부터 바라문이며 성스러운 것으로서 사회

의 최상층에 있는 것이다. 만일 수드라(노

예)의 계보 밑에 태어난 자는 나면서부터

수드라이며, 평생동안‘오직 위의 삼족(三

族)에 봉사한다’는 운명을 걸머지고 살아

가야한다. 그런사고방식이견고하게제도

화(制度化)된 것이 소위 카스트(종성제도,

種姓制度)이며 오랫동안 인도 민족을 해

(害)쳤으며 오늘날도 여전히 인도의 가장

큰병폐(病弊)로서존재하고있다.

붓다는 이러한 바라문적인 원리를 부정

하였다. 그리고적극적으로새로운원리를

제시하였다. 그것은인간의모습을결정하

는것은결국그행위여야한다는가르침이

었다. 불교의 용어로써 말한다면 업(業)이

야말로인간궁극의결정원리가되지않으

면안된다는것이다. 이런것을이게(偈)의

후반은명확하게설명하고있는것이다.

성스러운 자는 누구인가

같은 뜻의 게(偈)는 다른 경전에서도 여

러번설명되어있다. 그하나는이미인용

한〈경집(經集)〉속의〈파사타경(婆私咤經)〉

에서 볼 수 있다. 거기에서는 붓다는 파세

타라는 젊은 바라문학생을 위해서 진정한

바라문진정한성자(聖者)란어떠한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답하여 63게(偈)에 이르는

간곡한설명을펴고있다.

그설명의방법은퍽흥미깊은것이라고

생각한다. 붓다는먼저초목과동물에있어

서의 그 있는 모습에 관해서 말한다. 잣나

무의씨앗은어디까지나잣나무이며, 소나

무의씨앗은언제까지나소나무이다. 개미

새끼는 언제까지나 개미이며, 귀뚜라미의

새끼는 언제까지나 귀뚜라미이다. 거기에

는분명히‘출생에따라서서로다른구별

이있다’라는원리가지배하고있다. 그러

나인간의세계는그와같은것이아니라고

붓다는가르치신다. 여기에서는그차별을

지배하는원리는벌써그‘출생’이아니며

그‘행위’이다라고말씀하신다.

예를들면땅을갈며그것으로써생업(生

業)을 삼는 자를, 사람들은 농부라고 부르

지않는가. 또 매매(賣買)를생업으로하는

자는 상인(商人)이라고 부르지 않는가. 혹

은훔치며그것으로써생활하는자가있다

면사람들은그를도적이라고부를것이다.

혹은또제사(祭祀)를담당하며그것으로써

생활을하는자는그것을사제자(司祭者)라

고 부를 것이나 그렇다고 해서 성자(聖者)

는아니다. 이렇게설명하면서붓다는인간

의모습을결정하는것은그‘출생’이아니

며 그‘행위’임을 차츰 차츰 그 젊은 학생

에게 납득시킨다. 다시 또 진정한 성자란

어떠한 행위를 하는 자인가를 설명하면서

아름다운게(偈)를전개하는것이다.

지혜깊고현명한생각이있어서
길과길아님과를구별하며
최상의도리(道理)에도달한사람
이러한사람을나는성자(聖者)라고부른다.

거칠은말은하지않으며,
도리와진실의말을말하며
말에의해서누구이건성나게하지않는사람
이러한사람을나는성자라고부른다.
악의(惡意)있는자들가운데있으면서도
악의없으며
칼과 막대기를 든 자들 가운데 있으면서도
온순하며
집착많은사람들가운데있으면서도
집착없는사람,
이러한사람을나는성자라고부른다.

그리고여기에서도또그러한것의구체

적인 사례에 일관하는 원리로서“사람은

그출생에따라서성스러운사람이되는것

이 아니며 또 그 출생에 따라서 성스럽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다. 사람은 그

행위(업)에 따라서 성스러운 사람이 되며

또그행위(업)에따라서성스럽지않은사

람이된다”고설명한다. 

앞에서는사람은어떻게하여천한사람

이되는가를말하며, 그것을결정하는것은

‘행위’이다. 라고 결론지었지만 여기에서

도또붓다는사람은어떻게하면성스러운

사람이될수있는가를설명하면서그것을

결정하는 것은‘행위’여야 한다고 가르치

고있다. 

인도뭄바이의도비가트. 빨래터로이곳에서태어난사람은마지막까지손빨래꾼으로살아야한다. 출생에따라지위가나눠지는카스트제도의흔적이그대로남아있다. 부처님은이같은카스트제도를
반대했고출신이아닌그사람의행위가그사람을귀천을결정짓는다고설했다.  

문중 빗장 열고 열린 승가교육해야

불교엔 神 없어…‘거래 신앙’막 내려야

‘현대불교 입문’(마츠다니 후미오 저, 정병조 前금강대 총장 편역)

18. 인간 형성(形成)의 원리 上

성스럽고 싶은가, 성스럽게 행하라
열린 불교, 닫힌 사찰

향봉 스님의

一一切切唯唯心心造造


